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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청동기시대 조기~전기 편년 연구 

  

남한지역 무문토기에 대한 편년작업은 지역편년에 대한 연구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매

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조기(돌대문토기)-전기(가락동, 역삼동·흔암리식토기)-중기(송국리

식토기)-후기(점토대토기)의 4분기로 구분되다가, 최근에는 조기-전기-후기의 3분기로 구분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구분을 남한지역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지역적인 문

화양상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어 무리가 있다. 

남한지역의 무문토기문화의 성립은 모든 토기문화가 동시에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지

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및 전개과정을 보이는 등 지역성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조기 설정 

각목돌대문토기를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조기가 설정(이상길 1999; 안재호 2000)된 이래, 편

년 및 계통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목돌대문토기와 공반되는 

이중구연토기, 거치문토기, 공열문토기1)에 대한 계통 및 조기설정에 관한 논의 및 조기설정

1) 안재호의 조기설정 이후 조기라는 용어를 적극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조기의 문화상을 미사리식의 돌대

문토기 중심으로 보는 입장(안재호·천선행·이형원)과 돌대문토기와 더불어 가락동식의 이중구연단사

선 혹은 이중구연거치문토기, 그리고 역삼동식의 공열토기를 조기에 포함하는 견해(배진성·김현식·고

민정·김병섭·정지선)로 전자는 미사리유형 조기론, 후자는 미사리·가락동·역삼동·흔암리유형 병존 

조기론으로 구분된다(李亨源 2010).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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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등 조기의 실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배진성(2003·2007· 

2011)·김재윤(2003)·천선행(2005·2007)·이형원(2007·2010)·김현식(2008)․김장석(2008)·

김병섭(2009)·고민정(2009)·정지선(2010)·박영구(2012)·정원철(2012)·이기성(2012)·한국

청동기학회 (2012))   

전기 편년 

2000년대 이전까지 전기 무문토기에 대해서는 빠른 형식인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를 

이른 단계로 보고,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의 요소가 결합된 흔암리식토기를 늦은 단계

로 보아왔다. 이에 대해 김장석(2001)은 가락동식토기와 흔암리식토기 사이에 절대연대 측정

치에 차이가 없고, 각 형식의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일시기의 지역차이로 보았

다. 이러한 김장석의 비판이후 가락동식토기, 역삼동식토기, 흔암리식토기가 공존하였다는 논

의(이형원 2002)가 대세를 이루어왔다. 

전기 무문토기의 특징은 돌대문토기가 소멸되고, 이중구연이 퇴화한 형태로 변화된 유사이

중구연이 가락동식토기와 흔암리식토기에 채용된다. 유사이중구연의 요소가 보이지 않는 지

역에는 공열문이 주요소로 자리매김하며(고민정 2003), 전기 무문토기는 특정문양의 형식에서

는 시기를 결정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형식과 시간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천선

행·안재호 2004). 

반면에 각 형식 토기의 공존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가락동식토기→흔암리식토기→역삼동식토

기로의 변화된 편년도 제기되었다.(김한식 2006 김현식 2008)

  

영동지역 무문토기 편년은 발표자(박영구 2008)에 의해 이중구연토기요소와 공렬토기요소

가 보이는 교동단계(Ⅰ)는 조기~전기전반. 이중구연이 퇴화하거나 소멸하고, 이중구연토기 요

소에 공렬토기 요소가 결합되는 사천리단계(Ⅱ)는 전기전반. 장식성이 강한 이중구연+공렬토

기 요소를 보이는 조양동단계(Ⅲ기)는 전기중반. 순수 공렬토기가 성행하는 방내리단계(Ⅳ)는 

전기후반으로 편년하였다. 

이와 같은 영동지역의 편년에 교동 유적은 상한은 조기까지 올라 갈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배진성 2007)와,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식 토기의 공반양상으로 파악(이형원 2007)하거나, 

가락동유형으로 파악(庄田愼矢 2007)하여 전기로 편년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또한 주거지

의 변화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기의 경우 전반은 강릉 교동, 양양 임호정리, 고성 

사천리 유적이 해당되며, 후반은 속초 조양동과 강릉 방내리 A군, 대대리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김권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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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에서는 기존 편년안에 대한 재검토작업의 일환으로 무문토기에 대한 분석과 절대연

대측정치를 보완자료로 이용하여 영동지역 조기~전기의 편년작업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Ⅱ. 영동지역 조기~전기 편년

영동지역에서는 돌대문토기 요소는 보이지 않고 이중구연과 이중구연 단사선·거치문, 공

렬문이 공반된 양상을 보인다. 이후 구순각목문이 결합되어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은 점점 퇴

화되어 공렬문과 구순각목문만 남게 된다. 주거지는 늦은 단계까지 구릉에 입지하는 전통을 

보이며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이 대부분인데 세장방형 주거지는 교동 4·6호, 방내리(강문) 

7호, 지흥동 3호 등 4기에 해당한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위석식과 무시설식의 노지, 주공, 벽

구, 외부돌출구, 저장공 등이 확인된다.  

각 단계별 주거지와 노지의 공반양상은 교동 유적에서는 장방형 주거지에 위석식 노지가 

확인되고, 세장방형 주거지에서는 무시설식 노지가 설치된다. 임호정리 유적에서는 장방형 주

거지에 무시설식 노지, 조양동 유적에서는 장방형주거지에 무시설식 노지가 확인된다.  

역삼동식토기(공열, 적색마연토기, 대부토기)만이 출토되는 주거지에서는 가락동식 주거지

요소(위석식노지, 초석)인 위석식노지와 역삼동식 주거지 요소(무시설식 노지, 주공)인 무시설

식 노지가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대대리 8호와 입암동 1호에서는 가락동식 주거지 요소(위

석식 노지 2), 대대리 6호2)와 입암동 2호에서는 위석식 노지＋무시설식 노지, 대대리 5호 주

거지 등의 주거지에서는 무시설식 노지 1~2기가 확인되며, 초석3)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은 한정적인 자료이지만 각각 유물의 조합상

과 공반관계의 검토를 통해 단계4)를 설정할 수 있다. 

Ⅰ기는 서북지방의 이중구연토기요소와 두만강유역의 공열토기요소가 보여지는 교동 단계, 

Ⅱ기는 교동 단계 보다 이중구연토기요소가 퇴화한 양상을 보이며, 이중구연요소에 공열토기 

요소가 결합하기 시작하는 사천리 단계, Ⅲ기는 복합문인 흔암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조양동 

단계와 가락동·역삼동주거지가 결합된 양상을 보이며, 역삼동식토기가 출토되는 대대리 단

계, Ⅳ기는 역삼동주거지 요소에 공열토기가 출토되는 방내리 단계로 구분하였다. 

2) 대대리 6호에서는 위석식＋무시설식 노지, 후축인 7호에서는 무시설식 노지가 확인된다.

3) 남한강유역에 공열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대형 장방형으로부터 세장방형을 거쳐 방형화 되는 주거

지의 평면형태 변화와 함께 노지는 대부분 위석식노지가 확인되며, 일부 주거지(주천리 7호, 와석리 1

호)에서는 초석이 확인되었다  

4) 기존에는 교동(Ⅰ기)-사천리(Ⅱ기)-조양동(Ⅲ기)-방내리(Ⅳ기)로 구분하였다(박영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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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기 

교동 단계로 현재는 교동 유적만 해당한다. 교동 유적의 토기는 서북지역 요소의 이중구연

토기와 공열토기, 대부토기, 심발형토기 등 두만강 유역의 유물구성을 보인다.  

교동 1호 주거지에서는 옹형5)에 가까운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심발형의 공열토기, 장동형의 

심발형토기, 발형토기, 직립구연의 장경호, 대부장경소호 등 기종이 다양하며, 5호주거지의 

경우 이중구연거치문의 심발형토기, 직립구연의 장경호, 발, 유경소호, 대부소호 저부편. 6호

에서는 이중구연 거치문토기, 3호주거지는 이중구연토기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교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조기와 전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배진성은 교동 유적에서 보여지

는 서북지역의 이중구연토기 요소와 심발형의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등 두만강 유역의 영

향을 함께 받아 형성되었으며 상한은 조기까지 올라 갈 수 있다고 보았고6), 이형원은 이중

구연단사선이나 거치문의 가락동식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돌류문의 역삼동식토기가 공반된다

고 보고 전기로 구분하였고,7) 庄田愼矢는 위석식 노지와 가락동 토기가 보이는 것을 기준으

로 가락동 유형으로 구분하였다.8)    

교동 유적은 1호 주거지에서 보여지는 유물양상으로 보아 상한은 조기까지 올라 갈 것으

로 판단된다. 

2) Ⅱ기 

사천리 단계이다. 사천리유적의 유물구성은 이중구연요소와 공열토기가 공반 출토되는 주

거지와 공열토기만이 출토되는 주거지로 구분된다. 주거지별로 살펴보면 11호에서는 이중구

연단사선, 이중구연거치문, 공열(내-외), 대부토기, 6호주거지는 이중구연거치문구순각목, 심발

형토기, 10호주거지는 순수 이중구연, 이중구연공열, 단사선, 장경호, 공열(외-내)의 구성요소

가 보여지며, 공열토기요소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1호 - 대부토기, 5·8호 - 공열토기로 구분

된다. 석기는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장방형석도, 공구형석기, 토제·석제 방추차 등이 출토되

며, 두 요소가 출토되는 주거지간 시간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거지간 중복관계에서 중복된 1호와 2호, 6호와 7호의 출토유물상 시간차이가 크지 

5) 교동 1호주거지 출토 이중구연토기는 옹형으로 심발형의 가락동유형의 토기로 보기 보다는 청천강유역

의 이중구연토기와 유사성이 보여진다(배진성 2003), 또한 동최대경이 구경보다 커서 동중위가 블록한 

형태인 정선 아우라지 1호 출토 돌대문토기와도 유사성이 보여진다. 한편 아우라지 1호 주거지에서는 

돌대문토기와 함께 적색 마연호, 대부소호, 토제 방추차 등도 공반 출토된다. 

6) 배진성, 2007,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이형원, 2007,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상한과 하한｣,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청동기

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청동기학회.

8) 庄田愼矢, 2007, 남한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사회,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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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期

           

               
①~④ 교동 1호 ⑤ 교동 3호 ⑥ 교동 5호 ⑦ 교동 6호

Ⅱ 

期

                   

        

      ① 사천리 6호                        ②~④ 사천리 11호

              

        임호정리 2호 수혈                           임호정리 3호 주거지

                  

<그림 1> 영동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Ⅰ~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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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3호 주거지와 중복된 4호에서는 구순각목토기와 신부가 세장한 유경식석촉이 확인되

어 사천리 유적에서 제일 늦은 주거지로 여겨진다.  

양양 임호정리 유적 1호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토기와 유혈구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

촉, 2호 수혈에서는 이중구연토기와 심발형토기, 3호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 심발형토

기, 적색마연토기가 공반되어 사천리 단계에 포함된다. 

사천리 단계는 전체적으로 교동 단계와 비슷한 유물구성을 보이지만, 이중구연토기 및 심

발형 토기의 기고가 작아지는 기형의 변화가 보이고, 이중구연이 점차적으로 퇴화하거나, 

소멸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중구연토기에 구순각목과 공열 등이 결합하는 복합문 구성

이 나타나며, 심발형의 공열토기가 공반되고 있어 교동 단계 보다는 약간 늦은 것으로 여

겨진다. 

절대연대는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된 임호정리 2호 수혈이 2980±50BP, 중복관계상 선축된 

주거지인 4호주거지는 2880±50BP, 이중구연요소와 공열토기요소(평저장경호)가 확인된 3호

주거지는 2700±60BP으로 검출되었다. 임호정리 1호는 4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된 주거

지로 절대연대는 2호 수혈과 같은 연대인 2980±50BP가 측정되어, 4호 주거지 보다 빠른 연

대측정결과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1호 노지에서 검출된 2810±50BP 자료가 안정적이다.

절대연대는 BC 1140~980년으로 편년된다.

  

3) Ⅲ기

Ⅲ기는 흔암리식토기 요소를 보이는 조양동 단계와 가락동·역삼동 주거지 결합양상과 역

삼동식 토기요소가 보이는 대대리 단계로 수정하여 편년하였다.

조양동 단계의 토기 구성요소는 이중구연＋공열 요소가 주류를 이루고, 단순 공열토기, 적

색마연토기, 대부토기 등이 출토된다.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렬의 복합문 토기가 다수

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이중구연+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공렬문 

토기등의 복합문양의 토기가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석기는 이단병식유혈구석검, 삼각만

입촉, 이단경촉, 어형의 반월형석도 등이 공반된다. 

방내리 1호 주거지에서는 공렬, 퇴화단사선(홑구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렬토기의 

복합문토기와 혼합되 양상이며, 2호 주거지 역시 공렬, 이중구연+단사선+공렬의 복합문토기

가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조양동 단계에는 방내리 A群 주거지인 1·2·3호 주거지9)도 포함된다. 절대연대는 방내리

9) 방내리 이중구연은 조양동 보다 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중구연토기 요소와 단순 공열토기 요

소가 혼합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단계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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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에서 중복관계상 선축 주거지인 3호 2930±50BP, 조양동 5호 2820±50BP로, 절대연대는 

BC 1110~990년경으로 편년된다10). 

대대리 단계에서는 역삼동식 주거지(대대리 5호, 지흥동 3호11)- 무시설식 노지 2~3기), 가

락동식 주거지(대대리 8호, 입암동 1호, 방내리(강문) 13호 - 위석식노지 1~2기), 가락동식과 

역삼동식 주거지 요소 결합(대대리 6호, 입암동 2호- 위석식＋무시설식 노지)등 다양하게 확

인되지만, 토기는 역삼동식토기(공열, 적색마연토기, 대부토기)만 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입

암동 유적에서 출토된 공열토기편 8점과 봉평리 유적 출토 공열토기편은 밖에서 안으로 반관

통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대리 유적에서는 6호와 7호, 9호와 10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는데, 

절대연대상으로는 두 주거지간 시기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방내리(강문)유적에서는 2800±60~2920±50년으로 측정된 세장방형 주거지인 7호와 

3·5·11호, 13호(Ⅰ군)는 대대리와 같은 단계로 편년되며, 분묘로는 방내리 석관묘가 포함

된다. 

절대연대는 대대리 2820±50~2940±50BP, 입암동 2820±~2920±50BP이며, 방내리(강문)유

적 2790±60~2920±50, 세 유적의 절대연대가 중복되는 중심연대는 2670±50BP~2900±50BP

으로 BC 1100~850년경으로 편년된다. 상한은 대대리에서 중복관계상 선축된 주거지인 6호의 

절대연대로 보아 BC 1110년으로 편년된다. 

   

4) Ⅳ기

방내리 단계12)는 역삼동 주거지요소에 토기 양상은 공열토기, 구순각목공열토기, 호형토기, 

적색마연토기 등이 출토되는데, 구순각목토기와 호형토기의 출토량이 증가한다. 대부분 유적

에서 출토되는 공열토기의 투공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반관통된 형태가 확인되며, 석기는 이

단병식 석검, 삼각만입촉, 이단·일단경촉 등이 공반된다. 

방내리(강문) 2·8·9·10·13·14·15호(Ⅱ군)의 절대연대는 2720±50BP~2790±50BP, 방

형유구에서는 2670±60BP으로 측정되어 방내리 B군과 같은 단계로 편년된다. 

방내리 단계의 절대연대는 2670±50BP ~ 2790±50BP로 BC 970~850년경으로 편년된다.

10) 방내리A군 1호는 2650±170BP, 2호 2710±110BP로 검출되어, 측정연대 오차범위가 ±170년, 110년으

로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편년자료에서는 제외하였다. 영동지역 탄소연대측정자료는 일본

에서 측정한 연대는 ±25년, 한국에서 측정한 자료는 ±40~60년의 오차범위가 검출된다.  

11) 지흥동유적 3호는 세방방형 주거지에 무시설식노 3기가 설치된 대형의 세장방형주거지로, 공열토기와 

대부토기가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나 출토유물로 보아 대대리 단계로 구분하였다. 

12) 기존의 방내리 단계(B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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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期

   

          

             

대대리 8호                                       대대리 5호

Ⅳ  

期

     

           

                                

                                   방내리 8호

<그림 2> 영동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Ⅲ~Ⅳ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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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절대연대 자료

유적 측정값(BP)
보정연대(BC)

중심연대 측정기관
1σ(68.2%) 2σ(95.4%)

교동 1호   3390±60 1743~1618 1878~1521

국립문화재연구소교동 2호 3100±50 1427~1315 1492~1219 

교동 3호  3230±50 1524~1434 1676~1408 

임호정리 1호 2980±60 1320~890 1390~1020 1210 BC

서울대학교기초과

학공동기기원

임호정 1호 노지 2810±50  1050~890 1130~820 980

임호정리2호 2770±50 980~840 1040~810 930

임호정리3호 2700±60 905~805 1000~780 890

임호정리4호   2880±50 1220~1040 1300~970 1140

임호정리5호 2930±50 1130~970 1260~920 1070

임호정리 1호수혈  2930±50 1260~1050 1310~980 1150

임호정리 2호수혈 2980±50 1310~1120 1390~1050 1220

조양동 5호 2820±60 1042~901 1206~830 990
국립문화재연구소

방내리 3호 2930±50 1257~1021 1365~944 1140

대대리 1호 2820±50 1050~900 1130~840 990

서울대학교기초과

학공동기기원

일본 

Paleo Labo

대대리 2호 2900±50 1200~1000 1260~930 1120

대대리 3호   2840±60 1120~910 1210~840 1030

대대리 4호   2870±50 1130~940 1220~910 1070

대대리 5호
2940±60 1260~1050 1380~970 1150

2850±25 1049~943 1320~970

대대리 6호
2900±60 1210~1000 1114~1098 1110

2855±25  1054~941 1091~960

대대리 7호
2900±60 1210~1000 1270~910 1110

2850±25 1051~944 1115~929 

대대리 8호  
2680±60  895~800  980~760 830

2865±25 1112~981 1125~934

방내리 1호   2650±170 973~543 1258~392 
日本 名古屋大學

방내리 2호 2710±110 973~797 1187~549

입암동 1호
2920±50 1220~1040 1300~970 1140

서울대학교기초과

학공동기기원

2800±50 1020~860 1120~830 960

입암동 2호
2820±50 1050~900 1130~840 990

2790±50 1010~850 1080~810 950

방내리(강문) 1호 3010±50 1430~1310 1500~1210 1380

방내리(강문) 2호 2740±50 930~820 1000~800 900

방내리(강문) 3호 2800±60 1030~840 1120~1820 970

방내리(강문) 4호 2890±50 1190~990 1260~920 1070

방내리(강문) 5호 2890±60 1200~970 1270~910 1090

방내리(강문) 6호 2960±50 1270~1080 1370~1010 1170

방내리(강문) 7호 2910±50 1200~1010 1270~930 1120

방내리(강문) 8호 2720±50 910~815 980~790 890

방내리(강문) 9호 2760±50 980~830 1020~800 910

방내리(강문) 10호 2760±60 980~830 1050~800 930

방내리(강문) 11호 2920±50 1220~1040 1300~970 1140

방내리(강문) 13호 2850±60 1120~920 1220~840 1060

방내리(강문) 14호 2790±60 1010~840 1120~810 970

방내리(강문) 15호 2780±60 1010~840 1090~800 950

방내리(강문)방형유구 2670±50 895~7950 930~770 850



28 ●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이상의 영동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을 각각 유물의 조합상과 공반관계의 검토를 통

해 편년한 내용이 <표 2>이고, 강원지역 전체 병존편년안이 <표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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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동지역 조기~전기 편년

 유적 내부시설
  유물

특   징 편 년
토기 석기

교동

위석식노지

무시설식노지

저장공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 대부토기 

심발형토기, 유경호

삼각만입촉

장방형석도

방추차

서북지방의 이중구연토기요소,

두만강유역의 공열토기 요소

조기~

전기

전반

임호

정리

무시설식노지

벽구

저장공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심발형토기

삼각만입촉

유혈구이단

병식석검

이중구연토기요소(1호, 2호수혈)

이중구연과 공열토기 요소 공반

(3호)  전기

전엽/전반

사천리

무시설식 노지

외부돌출구

저장공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이중구연구순각목거치문

이중구연공열, 공열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장방형석도

이중구연이 퇴화되거나·소멸

이중구연＋공열토기요소 결합

조양동

방내리 

(A군)

무시설식노지

저장공

이중단사선구순각목공열

이중구연단사선

공열, 대부토기

이단경촉

일단경촉

이단병석검

이중구연토기 요소 잔존

이중구연토기＋공열토기요소

(흔암리식토기 요소)

전

기

중

엽

전기

후반

대대리
위석식노지

벽구

공열

적색마연토기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 가락동식과 역삼동식 주거지 

요소결합(위석식＋무시설식)

- 가락동식주거지(위석식1~2)

＋역삼동식토기(공열, 적색마연

토기, 대부토기)

입암동
위석식노지

벽구
공열토기

삼각만입촉

이단병석검

지흥동
무시설식노지3

외부돌출구
공열, 대부토기 유경식석촉

방내리

(강문Ⅰ군)

무시설식노지

외부돌출구

공열

적색마연토기

이단경촉

이단병석검

방내리

(강문Ⅱ군)

무시설식노지

외부돌출구

공열, 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토기. 호형토기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역삼동식 주거지＋역삼동식토기

(공열,구순각목공열,대부토기)

구순각목토기, 호형토기

전기

후엽방내리

(B군)

무시설식노지

저장공

공열

적색마연토기

삼각만입촉

일단경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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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강원지역 무문토기 편년안

            편        년

영동지역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박영구

(2008)

박영구

(2012)

김권중

(2010)
이형원(2009)13)

조기 조기 조기  미사리유형

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
돌대각목문토기

돌대각목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위석식, 무시설식 석상위석식, 위석식 석상위석식, 위석식

교동 철정리Ⅱ 외삼포리 아우라지, 동화리

전기

전반

전기

전반

전기

전반

가락동유형 1기

역삼·흔암리유형

1기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공열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돌대각목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

돌대각목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공열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무시설식 위석식 위석식

임호정리, 사천리
현암리 금산리 

연하리 대성리 

주천리 아우라지

문막리

전기

중반

전

기

중

엽
전

기

후

반

전기

후반

가락동유형 2기

역삼·흔암리유형 

2기

이중구연＋공열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공열

무시설식
무시설식 위석식, 무시설식

위석식＋무시설

조양동

용암리  신매대교

천전리  철정리

거두리

천동리 마지리

가현동 태장동

대대리 입암동

지흥동

방내리(강문Ⅰ군)

전기

후반

전

기

후

엽

가락동유형 3기

역삼·흔암리유형 

3기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무시설식

방내리(강문Ⅱ군)  

방내리 B군

13) 이형원은 남한 전역의 양상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편의상 기존의 중부지역 전기전엽(가락동유형Ⅰ

기,역삼동·흔암리유형Ⅰ기)과 전기중엽(가락동유형Ⅱ기, 역삼동·흔암리유형Ⅱ기)을 전기전반으로, 전

기후엽(가락동유형Ⅲ기,역삼동·흔암리유형Ⅲ기)을 전기후반으로 2분하여 편년하였다.(이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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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영동지역에서는 돌대문토기 요소는 보이지 않고 이중구연과 이중구연 단사선·거치문, 공

렬문이 공반된 양상을 보인다. 이후 구순각목문이 결합되어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은 점점 퇴

화되어 공렬문과 구순각목문만 남게 된다. 주거지는 늦은 단계까지 구릉에 입지하는 전통을 

보이며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이 대부분인데 세장방형 주거지는 일부만 확인된다. 내부시설

은 위석식과 무시설식의 노지, 주공, 벽구, 외부돌출구, 저장공 등이 확인된다.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은 한정적인 자료이지만 각각 유물의 조합상

과 공반관계의 검토를 통해 단계를 설정하였다. 

Ⅰ기는 서북지방의 이중구연토기요소와 두만강유역의 공열토기요소가 보여지는 교동 단계, 

Ⅱ기는 교동 단계 보다 이중구연토기요소가 퇴화한 양상을 보이며, 이중구연요소에 공열토기 

요소가 결합하기 시작하는 사천리 단계, Ⅲ기는 복합문인 흔암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조양동 

단계와 가락동·역삼동주거지가 결합된 양상을 보이며, 역삼동식토기가 출토되는 대대리 단

계, Ⅳ기는 역삼동주거지 요소에 공열토기와 구순각목토기, 호형토기가 출토되는 방내리 단계

로 수정하였다.  

편년상으로는 Ⅰ기는 조기~전기전엽, Ⅱ기는 전기전엽, Ⅲ기는 전기중엽, Ⅳ기는 전기후엽

으로 편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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